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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업1*, 이정은1, 오은영1, 김정인1, 김민영1, 이은수1, 김상우1, 조광수1, 이명희1, 서진희1

1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

[서론]

참깨는 생육기간이 100~110일로 짧고 파종 시기는 4월 하순부터 6월 중순 사이로 단작, 이모작 등으로 재배되고 있다. 참깨 

종자는 지방 50%, 단백질 25%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사민, 세사몰린과 같은 지용성 리그난 등 유용성분을 포함하고 

있다. 특히, 참깨 종실 내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리그난은 항산화 물질로서 항염, 항암, 항지질 등 생리효능이 알려져 있다. 최근 

고리그난 품종인 참깨 ‘밀양74호’가 개발되었는데, 리그난 함량은 일반 품종보다 약 4배 높은 특성이 있다. 본 시험에서는 파

종기에 따른 참깨 ‘밀양74호’의 생육 특성과 리그난 함량 등 유용성분 변이를 분석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2021, 2022년 2개년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시험포장에서 ‘건백’(대조품종, 3과성 소분지), ‘밀양74호’(고리그난, 1과

성 다분지)를 4개의 파종기(4월 30일, 5월 20일, 6월 10일, 6월 30일)에 따른 생육특성, 종실 수량, 리그난 함량 등 변이를 분석

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참깨 품종에 따른 생육 특성 분석 결과, ‘건백’, ‘밀양74호’ 두 품종 간에 생육 일수, 경장, 주당삭수, 천립중, 수량 등 차이가 고

도로 유의하였다. 두 품종 모두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생육일수, 주당삭수 등이 감소하며 종실 수량이 감소하였다. 반면에 리그

난 함량은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. 파종기에 따른 리그난 함량 차이는 ‘건백’이 ‘밀양74호’ 보다 큰 것으

로 나타났다. ‘건백’은 4월 30일 파종했을 때 리그난 함량이 4.1mg/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6월 30일에 파종했을 때 

6.3mg/g으로 1.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. 반면 ‘밀양74호’의 리그난 함량은 4월 30일에 13.8mg/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

5월 20일에 15.1mg/g, 6월 10일에 14.8mg/g, 6월 30일에 15.0mg/g으로 나타냈다. 이로부터 ‘밀양74호’는 5월 20일 이후 파종

할 경우 파종시기에 따라 리그난 함량이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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